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자료

먼저 역세권 2030청년주택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12.5%
라는 사상 최악의 실업률과 최악의 경제적 빈곤, 최악의 열악한 주거환
경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주거 빈곤 청년의 수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가파른 집값 및 방값 상승은 20대는 물론 30대들에게도 
헬조선, 전세 난민이라는 말들을 낳게 하면서, 심지어 서울을 떠나게 하
는, ‘탈서울’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청년창업을 위한 도전숙, 사회초년생주택, 신혼부부전
용주택, 대학생공공기숙사 등 다양한 주택들을 공급해왔습니만 그러나 
공급물량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공공주택 건설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방식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바
로 ‘민간’과 ‘역세권’을 결합시키는 방안입니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청년
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사업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과 민
간이 뜻을 모아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민관협력의 혁신적인 사업입니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민간이 임대주
택을 건설하도록 지원하고, 민간은 그렇게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의 
일정비율을 청년주택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다시 말해 공공에서 역세권에 각종규제를 완화하거나 절차를 간소화 해
주고, 민간이 100% 임대주택을 짓도록 지원하면서 일정 비율을 청년주
택으로 확보하는 것이지요.

서울시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것입니다. 
역세권 민간토지의 경우 용도지역을 상향시키고, 서울시에서 직접 사업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기본이고, 건설자금 대출금
에 대한 이자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중심의 주택공급이었습니다.
기한이 없어서 사업추진 없이 땅값만 올리는 단점과 한계를 노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과거와는 달리 대상지 범위를 250m
로 한정해, 이미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한 기존 도시계획과의 정합성도 
갖추었고,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도 용이해 사업 예측 가능성과 추진 가
능성을 매우 높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지가 상승등의 문제를 고려해 3년 한시기간 동안 운영하
되 그 기간동안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모든 부서가 지원하는 체제를 가
동할 것입니다.

모쪼록 서울과 청년을 살릴 수 있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의 원활
한 촉진을 위해 많은 시민과 전문가 여러분의 조언을 부탁드리는 바입
니다. 감사합니다.


